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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태종은 9월 15일 총본산 단양

구인사를 비롯해 전국 250여 사암

에서 하안거 해제법회를 봉행했다.

1개월 기간으로 1년에 두차례(여

름∙겨울) 실시되는 안거 때마다 2

만여명에 달하는 재가불자들이 방

부를 들이고 있다. 이 안거는 천태

종 신도들 사이에서 반드시 거쳐야

할 코스로 통할 만큼 천태종에 대

한 자부심과 긍지를 높이는데 큰

몫을하고있다.

안거 외에도 천태종 신도들은

총본산 구인사에서 열리는 입교법

회와 4박5일 기도에 동참할 것을

권유 받는다. 이 과정을 거쳐야만

정식 천태종 신도로 인정받게 된

다. 총본산 체제를 통해 중앙집권

적인 종단운영을 기하는 동시에

신도들에게는 총본산을 매개체로

한 천태종의 신도라는 공동체 의

식을갖게하기위한제도다. 

실제로 천태종의 강력한 응집력

은 상월 원각 조사와 총본산 구인

사를 통해서 나오는 측면이 강하

다. 지역사찰에 다니고 있으면서도

구인사 신도라고 자부하는 천태종

신도들이 많은 점은 이를 잘 보여

준다. 이같은 제도를 통해 총본산

참배를 정례화 함으로써 애사심이

애종심으로발전할수있다는것이

종단관계자들의설명이다. 

그러나 천태종의 신도응집력에

대한 의문을 풀어주는 보다 직접

적인해답은 신도중심의‘눈높이’

사찰 운영을 통해 신도들의 참여

를끌어내는데에서찾을수있다. 

천태종 사찰은 사찰의 재정, 신

도교육, 기도운영, 각종 불사 등 주

요사찰업무를신도회가직접관장

한다. 총무, 교무, 재무, 홍보, 기획

등 7개 부서로 구성된 신도회는 활

동이활발한신도들로구성돼자율

적인 활동을 보장 받고 있는 것. 이

로 인해 신도 위주로 사찰을 운영

함으로써 신도들의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고, 신도 개개인은 신도들

의대표단체인신도회의활동에힘

을보태는상호작용이이뤄진다. 

사찰신도회 간부들의 임명장을

종정 스님이 직접 수여하는 점은

여느 종단에서 찾아볼 수 없는 특

징 가운데 하나. 이는 신도회 간부

들의 자긍심을 키워주는 중요한

원인으로 꼽힌다. 구인사 4박 5일

기도는 물론 안거도 성실히 참여

해야 신도회 간부를 맡을 수 있도

록 한 점도 천태종에 대한 자긍심

을높이는데큰몫을하고있다. 

사찰의 창건에 신도들이 직접

동참하는 천태종의 독특한 시스템

도 애사심과 애종심을 갖게 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천태종 총무

원은 산하 모든 사찰의 불사가 신

도회 중심으로 이뤄지도록 배려하

고 있다. 따라서 모든 사찰불사는

신도회가 재정 확보에서부터 운용

까지 책임을 져야 한다. 주지 스님

의 관리를 받기는 하지만, 신도들

스스로 불사계획에 따라 보시와

노력봉사 등 어떤 행태로든 참여

하게 된다. 이렇듯 창건불사부터

참여하다보니 신도들은 사찰을

‘내 집’처럼 생각하고각별한 애정

을쏟게된다는것이다. 

여기에 밤과 낮을 구분하지 않

고 24시간 열려 있는 도량으로 운

영되는 방식 또한 신도들의 주인

의식을 키워주는 중요한 포인트

다. 상월 원각 조사의‘주경야선’

가르침에 따라 철야기도가 주요

수행으로 자리 잡고 있는 탓이다.

이 때문에 천태종의 모든 사찰은

‘대문 없는’사찰을 지향하고 있

고, 신도들은 시간에 얽매이지 않

고 사찰을 찾아와 기도에 참여하

고있다. 

이 외에도 신도들의 스님들에

대한 강한 신뢰, 종정 스님을 중심

으로 위계질서가 확고한 종단체계

등은‘천태종도’에 대한 자긍심을

높여 강한 응집력을 보이는 원인

으로꼽히고있다.

천태종 사찰의 주지직 임기는 4

년. 연임의 제한이 없다. 신도들은

어떤 스님이 주지로 오더라도 변

함없는 신뢰를 보여준다. 신도들

이 구인사에서 3년간 고된 행자생

활을 거치는 배출과정과 엄격한

승가의 위계질서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가능한일이다. 

권영철 서울 관문사신도회장은

“상월 원각 대조사님과 총본산 구

인사를 중심으로 한 종단운영 시

스템과 신도 중심으로 운영되는

사찰운영 시스템이 결합된 결과”

라며“한국불교가 큰 힘을 발휘하

기 위해서는 다른 종단들이 천태

종과 같은 운영체계를 벤치마킹할

필요가있다”고말했다.

박봉영기자 bypark@buddhapia.com

천태종은다른종단과달리

불자들의결속력과응집력이

유달리강하다는평을듣는다.

40여년의짧은종단역사에도

불구하고천태종이제3종단으로

자리잡은주된요인과도궤도를

같이한다. 그이유를

따져보았다.

천태종신도들은강한응집력으로천태종성장의원동력이되고있다.  사진은올하안거에동참해구인사에서기도수행을하

고있는신도들.

총지종(통리원장 우승)은 창종조

원정대종사의입적24주기를맞아9

월8일서울총지사를비롯해전국사

원에서추선(추모)불사를봉행했다. 

서울 총지사에서 열린 추선불사

에서 종령 효강 대종사는“한국불교

를 선도하는 종단이 될 수 있도록 모

든 후학과 교도들은 가일층 정진을

거듭해나가겠다”고말했다. 

원정 대종사는 1907년 경남 밀양

에서 태어나 진각종조 회당 대종사

와 더불어 진각종을 세웠으며, 제2

대 진각종 총인을 역임하다가 72년

총지종을 창종했다. 이후 초대 총지

종 종령을 맡아 교상과 교학체계를

세우는 데 심혈을 기울이다가 80년

9월입적했다. 

한편 총지종은 원정 종조의 사상

과 교상을 잇기 위해 종조기념관을

건립, 10월 18일 개관불사를 봉행할

예정이다. 박봉영기자

개성 영통사 복원용 기와와 단청

재료 등을 지원해 온 천태종 나누며

하나되기운동본부가 이번에는 영통

사 진입로 및 주변도로 공사에 사용

될건설장비를북측에대여한다. 

총 3차례에 걸쳐 지원되며, 9월 16

일 1차분으로 굴삭기, 휠로더, 브레

이커, 다짐기, 평토기, 지프차량 각 1

대, 불도저 2대 등을 북측에 전달했

다. 이들 장비는 개성시내 북쪽에서

영통사까지 10㎞에 이르는 진입로

확장과 인근 송도호(松都湖) 주변 관

광도로(14㎞) 개설공사에사용된다. 

서울청년회(회장 장우영)가 회원

들로 구성된 음성포교단‘제이앤비

(J&B)소올’을 결성해 문화포교에 나

섰다. J&B소올은‘음악을 사랑하는

진각종 불자들의 밴드’라는 뜻을 지

닌 Jingak New Buddhist band of

Soundholic의약자를딴이름.

J&B소올은 앞으로 국악관현악단

오느름, L.M.B Singers, 타악퍼포먼

스 야단법석 등 불교계 유관단체와

의 유기적으로 결합돼 연주회 활동

을 펼쳐 나가는 한편, 각종 음악 동

아리와도교류활동을갖기로했다.

천태종 인천전법도량 황룡사(주지

무원)가 높이 20여미터, 연건평 1500

여평에이르는위용을드러냈다. 

기본골조공사를마무리하고외관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황룡사는 9월

22일 오전 11시 5층에 들어서는 대

웅보전상량식을봉행한다.

120억여원을 투입해 4600여평의

부지에 지상 5층 규모로 건립되고

있는 황룡사는 1층 사무실, 공양간

을 비롯해 2층 소강당(기도실)과 문

화교실, 3층 대강당, 4층 객실과 신

도회 사무실, 5층 대웅보전과 요사

채 등을 갖춘 종합불교회관이다. 주

불로는 높이 3~4m 크기의 청동으로

제작된 천수천안 관세음보살이 봉

안돼불자들을맞는다. 

무엇보다 황룡사가 완공될 경우

웅장한 규모에 어울리는 인천지역

에서의 역할도 기대되고 있다. 인천

서구 백석동에 위치해 앞으로 취약

지역인 인천의 포교활동에 활력을

불어넣는공간으로거듭나게된다. 

이를위해황룡사는불교교양대학

을 개설해 천태신앙의 대중화에 힘

써 나가는 한편, 일요문화법회 개최,

결식아동 후원, 외국인 노동자 법회

개최 등을 통한 포교활성화에 힘써

나갈계획이다. 

박봉영기자

총지종조 원정 대종사 입적 24돌 추모불사

9월8일서울총지사에서열린총지종로원정대종사입적24주년추선불사.

천태종, 北에 건설장비 대여

영통사 도로공사 지원

진각종청년회 문화포교

밴드‘J&B소올’결성

법상종 중앙종회(의장 도명)는 9월 10일 서울

망우동 총무원 회의실에서 제57차 중앙종회를 열

고 총무원 부원장으로 추천된 도일 스님(사진)을

인준했다. 이날종회에서는또사단법인을설립하

기로결의, 9월22일안성쌍미륵사에서원로의원, 지방교구종무원임원

등이참석한가운데발기인총회를개최하기로했다. 

총무원 부원장 도일 스님은 1987년 봉화 현불사에서 설송 스님을 은

사로 득도, 통도사 강원을 수료했다. 이후 공주 대원사를 거쳐 98년 아

산불승정사를창건해포교활동에매진해왔다.

천태종 인천 황룡사 22일 상량식

태고종이 불교를 콘텐츠로 한 위

성방송사업에진출할전망이다.

태고종 산하 (재)한국불교태고원

(이사장 일우)은 최근 방송위원회로

부터 불교위성방송(BSB)이라는 채

널명으로 방송채널 사용사업자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태고원은 올해

안으로 방송국을 설립하고 2005년

5월 시험방송을 거쳐 2005년내 정

식방송을 시작한다는 기본계획을

골자로 세부계획 마련에 착수했다.

불교위성방송국 개국이 성사될 경

우 불교 위성TV는 불교텔레비전과

함께두곳으로늘어나게된다.

태고종은 방송국 운영에 정통한

재가불자가 참여한 가운데 올 3월부

터 타당성 검토 등 방송채널 사용사

업을 시작했다. 이후 교리 해설, 불

교문화 소개 등 불교프로그램을 주

요 편성내용으로 케이블TV 운영 기

본계획을 마련해 방송위원회에 등

록했다. 

사업자등록을마친태고종은방송

국으로 사용하게 될 서울 강남 소재

의 건물과 방송장비 대여 등 상당한

진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30억원

가량의 개국을 위한 재원마련 방안

을 세우지 못해 개국 여부를 확정하

지 못한 상태다. 이에 따라 개국준비

추진위원회구성도미뤄지고있다.

태고종 총무원장 운산 스님은“총

무원 집행부와 원로∙중진 스님들

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청취해 이달

중순께 불교위성방송국 설립 여부

를확정할방침”이라고말했다.

박봉영기자

태고종 위성방송 사업 진출

연내 방송국 설립…내년에 정식 개통

9월22일 상량식을 앞두고 천태종 인천

전법도량황룡사가위용을드러냈다.

매 안거마다 2만명 동참∙신도회가 사찰운영∙입교법회…

천태종‘결속파워’비결은?

● 안거는 필수코스…매년 2만
명 참가

● 불사 재정확보∙운영 신도들
이 책임져

● 24시간 열린도량…철야기도
생활화

법상종 총무원 부원장 도일 스님

지상 5층 종합불교회관

人 事 말 씀
前 禪學院 �事長이신 南山堂 正日大禪師의 永訣式을 佛紀 2548年 9月 11日 (陰 7月 27日) 敎團의

元老∙ 大德스님과 在家佛子 그리고 四部大衆을 모시고 法住寺 門中葬으로 嚴肅히 奉行하였습니다.

公私간 多忙하심에도 不拘하고 參席해 주신데 대하여 일일이 찾아 뵙고 人事드림이 도리인 줄

아오나 慌忙中 우선 紙面으로 심심한 感謝의 人事를 드리오니 널리 �解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佛紀 2548年 9月 日

四 十 九 齋 案 內
南山堂 正日大禪師 四十九齋를 다음과 같이 奉行합니다.

다 음

● 문의 : 서울 강북구 우이동 산 63-9 보광사 ☎ 전화 : 02)993-3808  / 팩스 : 993-6981

南山堂 正日大禪師 門中葬 葬儀委員會
葬儀委員長 혜 정 護 喪 도 형

執行委員長 도 공 門徒 代表 대 현


